
냉매 없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!
위젠 , 제습 증발식 냉방기 개발 … 오존층 파괴방지에 전력 소비감소

냉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존층 파괴 문제를 야기치 않고 전력 소비가 기존 에어컨에 비해 10분의 1

수준인 <제습 증발식 냉방기 기술>이 상용화된다.

과학기술부 산하 <수도권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>은 자체 개발한 <제습 증발식 무냉매 에어컨> 기술을 민

간 기업인 ㈜위젠글로벌(대표 임진구)에 이전해 상품화에 성공했다.

기존 에어컨이 전기 에너지와 냉매를 이용해 공기를 냉각시키는 것과는 달리, 자체 개발한 열 교환기가 수

분을 수증기로 기화시키면서 발생하는 증발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이다.

이에 따라 전력 소비를 기존 에어컨에 비해 10분의 1 이하로 낮추는 것은 물론, 냉매 대신 물을 사용하기

때문에 오존층 파괴문제도 유발하지 않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.

또 기온 32℃, 습도 50% 상태에서 최대 12℃, 최소 8℃의 뛰어난 냉방 효과를 낸다.

이 기술은 과기부,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, 에너지관리공단이 <전기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 국산형 에

어컨 기술 개발과제>로 3년 동안 6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공동 투입해 개발한 것이다.

미국에 특허 등록됐으며 한국·중국·일본·독일 등에서도 특허출원중이다.

위젠글로리는 2003년 6월에 이 기술을 이용한 에어컨을 출시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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